다타라 용광로

이곳에 재현된 다타라 용광로는 20세기 초의 제련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형 중앙에는 직사각형의 흙으로 만든 용광로가 있으며, 좌우에 있는 풀무는 대나무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수일에 걸친 제련 과정의 후반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표면이 울퉁불퉁한 철과 강철 덩어리(게라)가 형성됩니다. 용광로 바닥에서 반짝이는 회색 덩어리가 바로 게라입니다. 초반에는 두꺼웠던 점토벽이 대부분 녹아내리고, 녹아내린 철 속 불순물과 반응하여 ‘슬래그(노로)’라고 불리는 폐기물을 형성합니다. 슬래그는 제련 과정에서 용광로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천천히 흘러나오는데, 이 모습은 모형의 반대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풀무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모형은 인력 대신 물레방아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풀무로, 지금 닛토호 다타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기계로 움직이는 풀무의 가동 부분은 다른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기는 관을 통해 다카도노(작업장)로 보내집니다.

제련의 성공 여부는 용광로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얼마큼 잘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점토와 불을 계속해서 태우기 위한 안정적인 산소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타라 제철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좋은 점토. 둘째로는 좋은 공기. 셋째로는 좋은 무라게(현장 감독).’

(용광로의 지하 구조는 계단 아래 간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